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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앞바다. 옛날 해녀생활을 들려주고 있는 고승여 씨. 장태봉기자

(4) 부산영도에서만난안덕출신고승여씨

엄마 따라 20대부터 물질… 강원도에서 첫 시작

결혼 후 1990년대 중반 부산으로 이주해 생활

동료해녀들과 2000년대 일본에서 물질하기도

해물라면 하나에 성게알 김밥 두

줄 주문이요~

부산 영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영도해녀촌 식당. 외국인 관광객의

주문을 받기 위해 한 70대 해녀가 1

m가 넘는 손가락 지시봉을 꺼내 들

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 사진을

가리키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짓으로 개수를 확인한 뒤 동료

해녀들에게 주문을 전달했다.

영도해녀촌은 해녀들이 직접 바

다에서 건진 해산물로 만든 메뉴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났

다. 이곳에서 일하는 해녀 대부분은

제주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한 출향해녀들이다.

해녀촌에서 만난 고승여(77) 씨

의 고향도 제주다. 현직 해녀로서

해녀촌 식당일을 겸하고 있는 그는

일손이 부족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

다며 몇 차례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잠시 시간을 내 자신이 겪은 해녀

생활의 고됨과 그 속에서 느낀 자

부심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고씨는 1950년생으로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감산리 일대)에서 태어났

다. 고씨처럼 바닷가 마을에 살던

소녀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물질을 익혔다. 해녀를 업으로 삼지

않아도 친구들과 바다를 헤엄치며

전복과 소라를 땄다.

스무 살이 되던때 고씨는 고향

제주를 떠나며 진로 고민이 깊어졌

다. 일반 직장생활도 고민했으나 해

녀였던 엄마를 따라 타지에서 해녀

생활을 시작했다. 직업인으로서의

첫 물질은 21살 때였다. 경남 통영

의 소매물도와 강원 덕산 등지에서

주로 작업했다.

첫 정착지는 강원도였다. 고씨는

강원도에서 물질을 했고, 그곳에서

오징어배를 타던 제주 출신 남성과

결혼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는 제

주 출신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남

편이 오징어잡이에 종사하며 정착

한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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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영주어문(2005.08) 에는 강원

도 강릉시 주문진은 거의가 제주

해녀로, 나머지 지방해녀들도 제주

해녀들에게서 기술을 습득하며 배

웠다. 남편은 오징어잡이로, 아내들

은 물질을 하기 위해 왔다가 어업

권을 획득해 정착한 해녀들이 대부

분 이라고 언급됐다.

강원도에서 약 20년 간 지낸 고

씨 부부는 1990년대 중반 부산으로

이주했다. 남편의 수입이던 오징어

배의 벌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항

구가 발달한 부산에서 외항선을 타

기로 결정했다.

고씨는 지역을 옮기고 난 뒤에도

물질을 이어갔다. 다만 부산 해녀회

에 가입하기까지는 약 2~3년이 걸

렸다. 그 기간에도 고씨는 해녀회가

관할하지 않는 바다를 찾았다. 가

입이 안 돼도 난 능력이 있으니까

물질을 계속했지. 봉래동에서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나무섬, 형제섬,

외섬(모두 무인도)에 나가서 작업

했어.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자갈

치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다. 고씨는

우리 물건이 싱싱해서 자갈치 시

장에서 물건을 다 받아갔다 며 시

장에 제주 사람이 많았는데 단골집

이 있어서 문어, 소라, 굴, 돌멍게를

팔아 돈을 벌었다 고 말했다.

상군해녀로서 물질 실력이 뛰어

났던 그는 동료 해녀들과 함께

2000년대 일본으로 출향물질도 나

갔다. 한 번 출향하면 일본에 약 3

개월 정도 머물며 물질을 하고 제

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

고 싶었거든. 그래서 친구들한테 데

려가라고 했지. 일본 물은 맑아서

좋더라고. 근데 말이 안 통하고 숙

소가 외딴 데 있어서 어디 다닐 수

가 없었어. 그저 작업하고 물건 잡

으면 오야가다(현지 고용주)한테

넘기고 집에서 쉬기만 했어.

고씨가 마음속으로 정한 은퇴

나이는 60세였다. 베테랑 해녀에게

도 물질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전에 남편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

들 셋 장가는 다 보내야 했다 던

고씨는 자신이 정한 은퇴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바다로 향하

고 있다.

해녀로 일하며 오랜 시간 가족의

생계를 이끌었으나 힘든 내색은 하

지 않았다. 아들에 대해 묻자 고씨

의 눈시울이 이내 붉어졌다. 우리

막냉이는 언제 한 번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살아보니 엄마 참 장하다

고. 엄마 직업도 좋지만은 정말 강

인한 사람이라고. 뭉클했어.

그에게 바다는 가족을 먹여 살린

고마운 은행 이자 자부심을 안긴

공간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나흘은

물질에 나선다.

바다한테 고마울 때가 많아. 오

늘 돈이 없어도 바다에 가면 돈이

나오니까. 은행이 따로 없어. 어릴

땐 물질하기도 싫고, 남들은 얼굴이

뽀얀데 해녀들은 다 시커매서 속상

하기도 했어. 그래도 덕분에 아이들

키우고, 먹고사는 걱정 없었지. 이

젠 바다에 가면 편안하고 힐링돼.

뿐만 아니라 바다는 해녀 공동체

도 남겼다. 동료 해녀들과 동고동락

하며 괴로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

었다고 그는 전했다. 여전히 그는

주말이면 친구들이 있는 해녀촌으

로 출근한다.

어릴 땐 아이들이 있었고, 지금

은 해녀들이랑 여기서 일하니까 외

롭지 않아. 이런 일상이 좋아. 80살

될 때까지 아프지 않고 재밌게 물질

하다가 그만두는 거. 그게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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